
(1 / 2) 

  1 게인스빌한인교회(손민석 목사) 

2024 년 7 월 21 일 “말씀 안에서 열리는 새로운 삶” (시 19:7-11, 14)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말씀입니다. 이것을 기초로 새로운 인격으로의 
변화를 추구하는 길로써 말씀 묵상의 중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1] 인간의 연약함을 배려하시는 하나님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뜻의 성취에 우선순위가 있지만, 종종 우리는 자기중심적 소원을 추구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거절하시지 않고, 계속 말씀을 마음에 비추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십니다. 
예: 여호수아서 –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훗날 믿음의 후손들을 통해 성취  

우리가 하나님 뜻에 동참하는 것은 최상의 축복을 가져오며 동시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입니다. 이 길을 확고히 걸어가도록 하시는 예수님이 유일한 본이며 길이라고 신약성경은 
주장합니다.  

[2] 일상 속에서 드려지는 묵상 

본문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축복)을 주시는지 가르쳐줍니다. 

말씀은 생기를 북돋우고 어리석은 자를 깨우치며(v.7), 마음에 기쁨을 주고, 눈을 밝혀주고(v.8), 
지키면 푸짐한 상을 주십니다(v.11).  

그 이유는 주의 말씀이 완전하고 참되고 정직하고 영원히 견고하고 한결같이 바르기 때문 
입니다(v.7~9).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신앙의 안목이 열리게 합니다. 이 
경험의 차원이 중요합니다.  

예배에서 설교란 본문 속에 나타난 하나님/예수님에 대하여 필요한 각도에서 해설해 주어서 
청중이 스스로 말씀에 청종하며, 나를 향하신 뜻을 알고자 씨름하도록 돕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설교 자체가 하나님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가 말씀을 받고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3] 묵상 실천 

말씀 묵상을 위해 ‘매일 성경’ 또는 ‘말씀 묵상 가이드’를 참고해주세요. 묵상 = 말씀을 읽고 곱씹는 
과정 

묵상을 시작할 때 기도를 드립니다. 가이드 1 번 네 항목에 비추어 진지하게 자신을 성찰합니다. 
그 다음, 그날의 본문을 곱씹으며 2-3 번 읽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두 질문에 집중하세요.  

1.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2.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본문에서 발견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떤 삶을 살라고 
하시는가?) 

이 질문에 대한 나의 답변을 적어봅니다. 실전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본문 – 요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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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절. 말씀 ->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 말씀은 성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2 절.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3 절.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창조주이시다) 

4 절. 창조 된 것은 그분에게서 생명을 얻는다(생명 주심). 생명 = 사람의 빛 

5 절.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친다.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한다 

한 절마다 살펴 나가면 예수님은 말씀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나는 오늘 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어떤 삶을 살기로 

결단하겠습니까?(내게 주시는 교훈) 자원하는 결단의 내용을 성심껏 적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묵상 가이드 참고)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에 부딪히며 감동 받고 깨지고 회개하고 감사가 일어나는 개인적 신앙 
부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생각과 마음에 임하여 삶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는 예배와 교제(공동체적) 그리고 말씀 묵상(개인적)은 삶에 진정한 힘을 
제공하여 가정과 교회가 새롭게 할 것입니다.  

말씀 묵상에 헌신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눔의 질문] 

1. 내가 지금까지 해온 묵상 방식과 이해에 관해 서로 소개해 봅시다. 어떤 유익을 경험하셨습니까? 

2. 내 삶 속에서 말씀 묵상이 얼만큼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오늘 묵상한 내용을 나누어 
봅시다. 


